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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신이 가까운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, 친

구가 보행자를 치고 말았다. 제한 속도 60km인 시내구간에서 친구는

80km로 과속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.

당시 속도 위반한 사실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.

그런데 친구 측 변호사가 만약 법정에서 친구가 60km 속도를 지키면서

운전하였다고 증언을 해주면 친구가 중한 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

언질을 주었다.

자,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?



▪ 네 명 중 세 명꼴은 진실보다는 친구와의 의리를 중시한다는 답변으로 꼴찌

▪ 한국 사회가 진실보다도, 사적인 관계를 더 중시하는 단면을 보여줌

▪ 사회적 규범, 공동체 사회의 이익이나 그에 대한 자신의 책임보다 가까운 친구를 위해

법정에서 판사까지 속이는 거짓 증언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패 행위를 저지

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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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나 일상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 사소한 부정행위를 하고,

어떤 사람이든 10분마다 3번씩 거짓말을 한다.

큰 문제만 없다면 악의없는 거짓말이나 작은 부정을 하더라도 스스로는

착하다고 생각한다.

→자기합리화 (도덕적 이미지와 이기적인 욕망 사이에 균형찾기)

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점심과 저녁에 샐러드를 먹었기 때문에 열량 높은

쿠키 몇 개는 먹어도 괜찮겠지 생각한다. 

택시기사들은 시각장애인보다 일반인을 태웠을 때 길을 우회하는 부정을

더 많이 저지른다. (길을 돌아가도 인지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보다 일반인

을 속이는 편이 죄의식이 적기 때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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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청렴도평가결과

▪ 전체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8.27점으로, 전년대비 평균 0.08점 상승

▪ 외부청렴도 8.53점 (0.06점 상승)

내부청렴도 7.59점 (0.05점 하락)

※ ’08년, ’12년, ’20년은 모형개편으로 인해 전년도와 단순 비교 시 주의를 요함

청렴도 점수 추이(‘02~’20)





▪ 한국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

▪ 국가 청렴성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만이 아닌 국민, 사회각계 등 각

부문이 책임 있는 당사자라는 인식과 노력 요구

평가기구 분야 평가(2020) 평가(2021) 순위변경

IMD 
(국제경영개발원)

경제성과 27 18 ↑9단계

정부효율성 28 34 ↓6단계

기업효율성 28 27 ↑1단계

인프라 16 17 ↓1단계

종 합 23 2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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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코로나 팬데믹 여파 의약품 유통 비대면 활동 대세

▪ 4차산업혁명시대 발맞춘 ‘스마트 영업’필요성 대두

▪ 불법 리베이트 사건으로 인한 경영리스크 증가

▪ 글로벌 차원의 반부패 관련 법규 적용 강화

- 글로벌 경영의 보편화에 따른 역외적용원칙의 필요성

▪ 지속가능한 경영관리를 위한 경영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 대두

▪ 사회·경제 환경 변화로 양극화 심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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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의약품 시장의 변화(리베이트 유형의 축소와 편법 영업)

▪ 산업계의 자정노력 강화

- 윤리강령 및 표준내규 제정
-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 개발 및 자율점검 실시
- 자율준수관리분과위원회 및 CP전문위원회 구성 운영
- 윤리경영 워크숍 및 아카데미 정례화
- 제약기업의 CP등급평가
- 공정경쟁규약 기준 강화와 심의위원회 운영

▪ 제도의 변화

- 리베이트 쌍벌제
- 리베이트 약가연동제
-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 작성 및 보관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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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radiokorea.com/news/article.php?uid=358691



https://www.newsthevoice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5000



2021.05.13 https://www.hankyung.com/politics/article/202105137975Y



https://www.hit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41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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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 공익신고는

신고자 보호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

▪ 부패신고 이첩 사건 : 총 3,279건 (2002~2020)
▪ 내부신고 : 총 1,774건 (54.1%)
▪ 내부신고 부패혐의 적발 : 1,557건 (혐의적발률 74.3%)
▪ 3,557명의 기소/징계 처분
▪ 내부신고로인한추징･환수의대상이되는금액 :  6,963억여원 (전체의 81.4%)

국민권익위원회의 2020년 백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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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향 선후배
학교 선후배

‘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옳은 길’
vs. 

이전에 밀약했던 ‘신의를 지켜야 할 교제상의 도리’











(법 제2조제7호, 
시행령 제3조의2)

















44

제약바이오산업 ISO 37001 인증사업 도입 효과 분석 연구

▪ △반부패윤리문화(업무의 투명한 처리, 청탁 등) △부패방지제도(부패 행위 신고제도 등) 
△내·외부업무청렴(인사, 금품수수 등) △윤리경영리더십(최고경영자의 노력 등)

▪ ISO 37001 도입완료한기업들의청렴도 - 4.34점 (5점만점)
▪ ISO 37001 도입중인기업들의청렴도 - 4.29점
▪ ISO 37001 도입하지않은기업들의청렴도 - 3.89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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